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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동아시아의  

동안에 자리한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워 왔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는 고대 이래로 한민족의 생활 터전이 

었으며, 한민족이 세운 많은 나라가 굳게 지켜온  

활동 무대가 되어 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서 총면적은  

약 22만 3천 km2이다. 북쪽으로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중국과 접하며,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영해는 해안 및 최외측 섬을 연결하는  

선으로부터 12해리 선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 대한 해협에서는 직선 기선으로 

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  와 44̊    

사이에 위치해 있어 냉 · 온대 기후가 나타나며,  

경도상으로 동경 124̊ 에서 132̊  사이에  

위치하여 표준시는 본초 자오선이 지나는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다. 또한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으로 대륙과 해양 

으로의 진출에 유리해 과거부터 해양을 이용한  

교역이 매우 활발하였다.

국제 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국을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표상을  

국가상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 

으로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나라 도장(국새), 나라 문장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를 통상 5대 국가 상징이라 한다. 이 외에도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에 스며들어, 내외국

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떠올리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우리 국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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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상징

우리 국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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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극단

대한민국 극동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도

동경 131̊  52 ' 22 "

대한민국 극북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유원진

북위 43̊  00 ' 36 "

대한민국 극서 

평안북도 용천군 비단섬(마안도) 

동경 124̊  10 ' 47 "

대한민국 극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위 33̊  06 ' 45 "

직선 기선 위치

기점번호 지명 위도 경도

1 달만갑 36°06'20" 129°26'00"

2 호미곶 36°05'29" 129°33'28"

3 화암추 35°28'17" 129°24'40"

4 범월갑 35°25'56" 129°22'08"

5 1.5미이터암 35°10'09" 129°13'03"

6 생도 35°02'13" 129°05'35"

7 홍도(경남) 34°32'05" 128°43'59"

8 간여암 34°17'16" 127°51'18"

9 하백도 34°01'42" 127°36'33"

기점번호 지명 위도 경도

10 거문도 34°00'17" 127°19'28"

11 여서도 33°58'06" 126°55'26"

12 장수도(사수도) 33°55'04" 126°38'16"

13 절명서 33°52'01" 126°18'44"

14 소흑산도(가거도) 34°02'49" 125°07'22"

15 소국흘도(소흑산도 북서방) 34°07'07" 125°04'35"

16 홍도(전남) 34°40'29" 125°10'22"

17 고서(홍도 북서방) 34°43'15" 125°11'17"

18 횡도 35°20'12" 125°59'05"

기점번호 지명 위도 경도

19 상왕등도 35°39'36" 126°06'01"

20 직도 35°53'22" 126°04'01"

21 어청도 36°07'16" 125°58'03"

22 서격렬비도 36°36'47" 125°32'29"

23 소령도 36°58'56" 125°44'58"

직선 기선

영해선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다. 7월 초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매일 꽃이 피고, 보통 한 그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핀다.

무궁화태극기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상징하며,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로 생명을 얻고 발전 

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뜻한다. 4괘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뜻한다.

애국가

애국가(愛國歌)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국가(國歌)로 사용하고 있다. 

1900년대 초에 쓰여진 노랫말을 스코틀랜드 

민요에 붙여 부르다가 1935년 안익태 선생이 

작곡하여 오늘날의 애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 문장은 태극 문양을 무궁화 꽃잎  

5장이 감싸고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진 리본

으로 그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다. 외국 기관에  

발송되는 중요 문서, 훈장 및 대통령 표창장, 

재외 공관의 건물 등에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라 문장나라 도장

옛날에는 어보, 어새, 옥새, 국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졌지만 현대에는 국새로 부른다.  

국새를 찍는다는 것은 나라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의미로 헌법 개정 공포문의 전문,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 공무원의 임명장, 외교 

문서, 훈장증 등에 사용한다.

대한민국의 상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김치 한복 태권도 한글

54 55

주민 등록 인구 통계 
(외국인 제외, 2021. 12. 31) 

51,638,809명 
 
 
남자 25,746,684명 
여자 25,829,125명

북한 인구 2,537만 명 
(2020년 말 기준)

대한민국 총면적
223,626 km2

남한

100,412 km2

북한 
123,214 km2

(통계청 2020년 기준)

임야 63,558 km2 (63.3%)

답 11,099 km2 (11.1%)

전 7,555 km2 (7.5%)

도로 3,386 km2 (3.4%)

대지 3,243 km2 (3.2%)

하천 2,862 km2 (2.9%)

기타 8,635 km2 (8.6%)

남자 
25,915,207명 
(외국인 포함, 2020년 기준)

여자 
25,913,929명
(외국인 포함, 2020년 기준)

통계청(2020)통계청(2022)

면적

100,412 km2

인구

51,829,136명

대한민국 인구와 면적



저동항

서도

동도

도동항

사동항

울릉도

독도강릉

묵호

후포

포항

울릉도~독도의 거리
87.4km

묵호~울릉도의 거리161km

강릉~울릉도의 거리 178km

포항~울릉도의 거리 217km

후포~울릉도의 거리 159km

동  해

바다제비

독도 등대와 태극기

괭이갈매기섬괴불나무해국 보라성게 멸종된 강치

독도 경비대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대한민국 동쪽 끝, 동해의 중심에 있다.  

동도와 서도,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독도는 동해 2,000 m 아래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하부 지름이 30 km에 이르는  

대형 화산(독도 해산)의 일부이다. 형성 시기는 대략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제주도, 울릉도보다 앞선 것이다.

98.6

168.5

98.8

0 100m

큰가제바위

작은가제바위

지네바위
김바위

삼형제굴바위

미역바위

촛대바위

숫돌바위 독립문바위

물오리바위천장굴

부채바위

해녀바위
전차바위

춧발바위

얼굴바위

한반도바위

닭바위

주민숙소

독도 선착장

구선착장

물골

탕건봉

우산봉

대한봉

독도리

독도 등대

코끼리바위

보찰바위

군함바위

넙덕바위

131˚52'00" E

37˚14'30" N서 도

울릉읍

울릉군

경상북도

동 도

동  해

탕건봉

삼형제굴바위

닭바위

한반도바위

독립문바위

부채바위

코끼리바위

독도의 모습

독도

한류와 난류의 교차로인 독도의 주변 해역은 동·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하며, 육지와 멀리 떨어져 인간 활동의  

영향을 덜 받는 청정 수역으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에  

유리하다. 이곳은 오징어를 비롯한 어류와 해조류 등이  

풍부해 어업 해역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태평양을 향한 해상  

전진 기지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독도의 생태계는 독특하다. 동북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 

있고,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라는 섬괴불나무 등 희귀 식물종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곳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와 87.4 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의 여러 지점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예로부터 울릉도민의  

생활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군대가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며, 등대와 접안 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독도에 거주하며,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사람 중 신청자에게  

독도 명예 주민증도 발급하고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독도의 도로명 주소는 국민 공모로 선정했고,  

‘독도안용복길’과 ‘독도이사부길’이 사용되고 있다.

동 해

울릉도

안용복해산

독도
해수면

독도 주변 3차원 해저 지형

독도의 전경

대한민국 땅끝 표석

울릉도· 독도 항로

한국령 표시

독도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dokdo.re.kr

주민 숙소 독도 우체통독도 등대

독도의 지형도

독도의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

“

울릉도 도동 전망대에서 바라본 독도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
“

우리 국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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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지대(DMZ) 일원은 일반

인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지역

으로, 다양한 자연 생태계가 보존 

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포유류와 조류의 생물 

다양성이 높고, 반달가슴곰, 사향

노루, 산양,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의 서식 밀도가 높은 곳

이기도 하다. 또한 DMZ는 한반도

를 가로지르는 생태 벨트로 산림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를 비롯한  

하천, 습지, 계곡 등 다양한 생태계

가 나타난다.

고성 차량 코스
금강산과 해금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곳

고성 통일 전망대
(출발·도착지)

DMZ
박물관

해
안
 철
책

삼거리

금강산 전망대

통문

(2.3㎞)

(1.3㎞)

GO
P

3

2

1

4

차량 이동

차량 이동

동  해

파주 코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명소로,
통일을 향한 DMZ 평화의 길

차량 이동

차량 이동
7

6

철거 GP

통문

도라 전망대

탐방로

통일대교
입구

통일대교

임진각
(출발·도착지)

도보 이동
(1.4㎞)

(5
㎞
)

(1
㎞
)(1.5㎞)

(1
.8
㎞
) 구장단 면사무소

통일촌
(장단콩마을)

임 진 강

5

4

3

2

1

재두루미

두루미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조사 지점

DMZ

민간인 통제선

접경 지역

두루미, 재두루미
출현 지역

반달가슴곰
출현 지역

사향노루, 산양
출현 지역

산양
출현 지역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연천군

국립생태원(2020)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 구역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휴전선인 군사 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으며,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 총 4km 구역을 비무장 지대(DMZ, Demilitarized 

Zone)로 설정하였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ʼ 에 따라 무장이 금지된 완충 지대로 군대 주둔과 무기 배치, 군사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다. 민간인 통제 구역은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사이의 구역으로, 고도의 군사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군사 분계선  

인접 지역으로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지정하였다.

2018년에는 남북 정상 간 합의 및 부속 합의 등을 통해 DMZ 평화  

지대화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남북 정상은 4 · 27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 평화 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무장 지대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접경 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DMZ 평화의 길’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와 접경 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화부터  

고성까지 11개 테마 노선을 조성하였다. ‘DMZ 평화의 길’ 도보 여행을  

통해 비무장 지대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DMZ 평화의 길 여행휴전선과 판문점

판문점 JSA

DMZ 일대 지뢰 표지판

돌아오지 않는 다리

제3땅굴 앞 조형물

임진각

오두산
통일 전망대

태풍 전망대

백마고지
승리 전망대

고성 통일 전망대고성 통일 전망대

북방 한계선
DMZ

임진각

태풍 전망대

오두산
통일 전망대

승리 전망대
백마고지

애기봉
전망대
애기봉
전망대

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옹진군

파주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연천군

군사 분계선

남방 한계선
민간인 통제선

북방 한계선(NLL)

군사 분계선(MDL)

남방 한계선(SLL)

민간인 통제선(CCL)

접경 지역

2 km

2 km

10 km 이내

DMZ

비무장 지대 주변의 동물 분포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

고성 통일 전망대

김포 애기봉 평화 생태 공원

캠프 그리브스

자유의 다리

우리 국토의 모습 

58 59

휴전선과 DMZ



팔도총도 八道總圖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권근 외, 1402년, 채색 필사본(일본 류코쿠대학교 소장본의 모사본), 158.0 × 168.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제용감(濟用監), 1557년, 채색 필사본, 
132.0×61.0㎝,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국보 제248호

16세기, 목판본, 28.5×34.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천하도 天下圖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대한전도(大韓全圖),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아국총도 我國總圖동국대전도 東國大全圖

18세기 후반, 채색 필사본, 85.6 × 61.9㎝,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천하도지도 天下都地圖 지구전후도 地球前後圖

18세기 후반, 채색 필사본, 60.0 × 10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최한기, 1834년, 목판본, 전·후도 각각 37.0 × 37.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세기 후반, 채색 필사본, 152.5×82.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정상기, 18세기 중엽, 채색 필사본,

272.7×147.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정호, 1861년, 목판본, 각층 30.5×171.5㎝ 

 (총 22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장지연, 현성운, 1907년, 33.7×25.0㎝,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파리

부다페스트

이스탄불

바르셀로나

바그다드

메카

인도

우루무치

스리랑카
타이

베트남

난징

황허강

베이징

서울

타이완

도쿄

대마도

만리장성

아라비아
반도

사하라
사막

카이로

지중해

나일강

지도의 중앙에는 중국, 동쪽은 조선과 일본, 서쪽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구대륙 전역을 포괄하고 있다.  

아라비아 서쪽 지역은 원나라 때 유입된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으로 그려졌으며,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하게 표현한  

최초의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민족의 삶의 터전인 영토는 전근대 시기에 제작된 고지도에서도 표현 

된다. 이는 한민족이 오랜 세월동안 살아오며 형성된 영토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나라를 그린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 고을 지도 등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의 역사는 삼국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남아 있는 지도는 조선 시대 이후의 것들이다. 현존하는 고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도로는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당시 제작된 세계 지도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지도를 보면 중화적 세계관에  

기초하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던 당시 개방적인  

대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이 아프리카보다 크게 그려지는 등  

중국에 버금가는 문화 국가로서의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세계 지도들도 당시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보여 

준다. 실재하는 나라들과 가상의 나라들이 혼재되어 그려진 「천하도」 ,  

지도의 중앙 경선을 태평양 중심에 둔 「천하도지도」 , 오세아니아 대륙이  

남극 대륙과 분리되어 그려진 「지구전후도」 등이 대표적이다.

15세기에는 국토의 측량을 기초로 한 조선 전도의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전도로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수록된 「팔도총도」 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지지를 보완하는 부도(附圖)의  

성격으로 수록된 내용이 간략하나 울릉도·우산도(지금의 독도), 흑산도와  

같은 섬들이 강조되어 그려져 우리의 영토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왜란과 호란의 양대 전란을 겪은 후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지도가  

제작되면서 우리의 영토를 개성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18세기 중엽에는  

조선 후기 지도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정상기의 「동국대전도」 가 제작 

되었다. 이 지도는 약 42만분의 1의 대축척 지도로 백리척(百里尺)이라는  

독창적인 축척이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의 영토는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

여지도」 에 이르러 완결된 형태로 묘사되었다.

지도 제작의 흐름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근대적 측량 기술을 접하고  

삼각 측량으로 지도 제작을 시도했다. 당시 지리 교과서로 집필된 「대한

지지」 나 「대한신지지」 에는 경위선 좌표 체계에 기반한 전도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장지연의 「대한전도」 에는 당시 우리 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북간도가 우리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우리의 영토를 그리려던 노력은 

1910년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면서 단절되었다.

해좌전도 海左全圖 

1850년대, 목판본, 105.9×6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우리 국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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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cm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총 22첩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지도는 한양 주변을 나타낸 것이다. 산줄

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산은 산이 가진 

특성에 맞게 표현되어 있다. 백두산과 한

라산은 천지와 백록담을, 금강산은 1만 2

천 봉을, 삼각산은 3개의 봉우리를 표현

하였다. 물줄기는 곡선으로 표현하였는

데, 쌍선과 단선으로 배가 다닐 수 있는지

를 구분하였다. 도로는 직선으로 10리마

다 눈금이 있다. 눈금의 간격은 지형의 경

사 등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 경계는 점선

으로 표현했으며, 오늘날 지도처럼 다양한 

기호를 활용하였다.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는 조선 시대 지도학의 모든 성과들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축척은 대략 1:16만 정도이다. 우리나라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120리  

간격으로 나누어 전체를 22층으로 만들고, 각층은 80리 간격으로 끊어서 병풍처럼  

첩으로 만들었다. 22개의 첩을 모두 연결시키면 가로 410 cm, 세로 660 cm 정도의 대형  

전도가 된다. 표현 기법에서는 산지를 이어진 산줄기의 형태로 표현하여 산천을 통일적 

으로 인식하는 산수분합의 원리를 반영했다. 각종 범례의 사용과 더불어 도로에 10리 

마다 표시를 하여 지역 간의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내륙의 산천 

에서 도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영토가 지닌 개성적 면모를 세밀하게 표현함은  

물론, 예술적 아름다움까지 갖춘 조선 시대 지도의 최고 걸작품 중의 하나이다.

백두산

금강산

지도표

대동여지도 목판접혀 있는 형태의 대동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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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닉스의 「아시아 지도」의 대한민국 부분

다카하시의 「일본변계략도」의 동해 부분

「천하도지도」의 조선 부분 「해좌전도」의 울릉도, 독도 부분

동해 지명이나 독도는 서양의 고지도에도 표현되어 있다. 서양 지도에서  

조선이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로, 처음에는 섬의 형태로 표현 

되다가 차츰 반도의 형태로 제 모습을 갖춰나가게 된다. 이들 지도에 조선의  

동쪽 바다는 한국해 또는 동해 명칭으로 표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세닉스(Senex)가 1720년에 제작한 「아시아 지도」

이다.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K(ingdom) of Corea’로, 동해는 ‘The 

Eastern Sea(동해)’ 또는 ‘Corea Sea(한국해)’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1735년 당빌(D’Anville)의 「조선왕국전도」 에서는 조선이 처음으로 상세

하게 표현되었는데, 울릉도(Fan-ling-tao)와 우산도(Tchian-chan-

tao)도 동해안에 표기되었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현한 것은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된다. 1894년 다나카 아키요시(田中紹祥)가 제작한 「신찬조선국전도 

(新撰朝鮮國全圖)」 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로 표기 

되어 있고, 한반도와 동일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는 일본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동해 명칭도 일본의 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1809년 

에 제작한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  가 대표적이다. 이 지도에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고, 울릉도와 우산도를 ‘울릉도(菀陵島)’, ‘천산도 

(千山島)’로 표기하여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한반도 동쪽의 바다 이름인 동해와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는 고지도 

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동해라는 명칭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비를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과 같은 다양한 문헌 자료에서 볼 수 있지만,  

일부 고지도에도 수록되어 있다.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지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아국총도」 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아국총도」 는 아름다운 채색이 돋보이는 소형 전도로서  

‘동해’가 ‘서해’, ‘남해’와 더불어 바다에 표기되어 있다. 또한 「천하도지도」

에는 조선의 주변에 ‘소동해(小東海)’, ‘소서해(小西海)’라는 바다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동해와 더불어 독도도 다양한 고지도에 표현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라 칭했는데, 조선 전도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의  

군현 지도책에 수록된 울릉도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지도에는 독도인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지지만 조선 후기에는  

울릉도의 동쪽으로 방위가 수정되어 그려졌다. 이는 안용복 사건을 거치면서  

독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지도에 반영된 결과이다.

독도가 그려진 군현 지도책으로는 18세기의 「조선지도」 가 대표적이다.  

이 지도는 전국 각지의 군현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만든 지도이다. 울릉도의 동쪽으로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전  

시기 회화적 기법을 가미한 지도에 비해 울릉도 본섬에서 더 떨어져 있다.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좌전도」 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만날 수 있다. 울릉도 옆에 부속 도서의 형태로 우산도를 작게 그렸는데,  

산봉우리의 모습도 그려 넣었다. 아울러 울진에서 이어지는 해로의 모습도  

보이며, 그 옆의 여백에는 울릉도의 연혁과 지리에 관한 글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지도」의 울릉도 지도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의 울릉도, 독도 부분

다나카의 「신찬조선국전도(新撰朝鮮國全圖)」

「아국총도」의 동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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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수도권, 충청도, 강원도를 말하며, 남부 지방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교통의 발달로 지역 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생활에 여전히 남아 있는 방언은 지역 구분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20년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국민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56.7%로 가장 높고, 경상  

방언 22.5%, 전라 방언 10.3%, 충청 방언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해당 지역 방언 사용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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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지역 구분

국내 방언 사용 인구 비율

국립국어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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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 사용 인구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은 산과 강의 분포로 생활권 단위의 지리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고려 시대 이후 정립된 행정 구역은 현재 우리나라  

행정 구역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은 기본적으로 산과 강의 분포와 크게 관련 있다.  

산과 강의 분포는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정 구역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 구분은 크게 행정적 구분과 지리적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 구분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정하는 행정 구역을 기준 

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고, 지리적 구분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통적 지역 구분에서 각 지역의 명칭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행정 구역과 관련이 깊다. 관서 지역은 조선 시대 행정 구역 기준 

으로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관북 지역은 함경도, 관동 지역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관동 지역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다시 동서로 나누어 서쪽을 영서, 동쪽을 영동으로 인식하였다. 해서  

지역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경기 지역은 한양을 포함한  

경기도를 의미하였다. 호서 지역은 충청도를, 호남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영남 지역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조령의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크게 북부, 중부, 남부 지방으로 구분된다. 현대적인 지역  

구분으로 북부 지방은 휴전선 북쪽의 북한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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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기준 유역 구분

우리 국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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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울릉도

독도

행정 구역은 지방 행정을 위한 공간 단위이면서 동시에 지역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 단위를 일치 

시켜 왔다.

1945년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은 1개의 특별시, 15개의 도, 23개의 부,  

218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듬해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고,  

1948년 부가 시로 일괄 개칭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행정 구역 개편은  

주로 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외화 등으로 인한 도시 확장에 기인한다. 

2020년의 행정 구역 도시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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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광역 자치 단체

 부산광역시

인구: 3,349,016명 

면적: 770.1 km2

 서울특별시

인구: 9,586,195명 

면적: 605.2 km2

 대구광역시

인구: 2,410,700명  

면적: 883.5 km2

 인천광역시

인구: 2,945,454명 

면적: 1,065.2 km2

 광주광역시

인구: 1,477,573명 

면적: 501.1 km2

 대전광역시

인구: 1,488,435명 

면적: 501.1 km2

 전라북도

인구: 1,802,766명 

면적: 8,069.8 km2

 전라남도

인구: 1,788,807명 

면적: 12,348.1 km2

 경상북도

인구: 2,644,757명 

면적: 19,034.0 km2

 경상남도

인구: 3,333,056명 

면적: 10,540.6 km2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670,858명 

면적: 1,850.2 km2

 울산광역시

인구: 1,135,423명 

면적: 1,062.1 km2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353,933명 

면적: 464.9 km2

 경기도

인구: 13,511,676명 

면적: 10,195.3 km2

 강원도

인구: 1,521,763명 

면적: 16,829.7 km2

 충청북도

인구: 1,632,088명 

면적: 7,407.0 km2

 충청남도

인구: 2,176,766명 

면적: 8,246.2 km2

국토교통통계연보(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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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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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면적 223,626 km2(남한 100,412 km2)(2020년 12월 기준)

인구(남한) 51,829,136명(2020년 12월 기준)

행정 구역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1995년에는 대폭적인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며 도시와 도시의  

배후지인 군 지역을 통합하였다. 성장하는 도시와 쇠퇴하는 농촌 배후  

지역의 균형 발전,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의 확보, 행정의 효율성 제고,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불일치 해소 등을 목적으로 도농 통합시가 설치 

되었다. 또한 직할시는 인접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고, 2006년에는 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다. 2012년에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총 17개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울, 부산, 인천, 군산, 목포, 대구, 
창원(마산), 대전, 전주, 광주, 진주, 
청주, 춘천, 익산(이리), 수원, 여수, 
순천, 포항, 김천, 제주, 강릉, 경주, 
통영(충무), 원주, 창원(진해), 충주, 
울산, 의정부, 천안, 안동, 속초, 
사천(삼천포)

1970년 시 현황

안양, 성남, 부천, 구미, 동해, 
창원(창원), 제천, 영주

1970년대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광명, 김제, 
남원, 나주(금성), 영천, 김해, 서귀포, 
구리, 과천, 안산, 삼척, 공주, 
보령(대천), 아산(온양), 상주, 하남, 
서산, 오산, 의왕, 광양(동광양), 경산, 
밀양, 거제(장승포), 군포, 시흥, 
남양주(미금), 문경(점촌), 평택(송탄), 
동두천, 태백, 정읍(정주)

1980년대

울산, 고양, 파주, 이천, 용인, 논산, 
양산, 안성, 김포

1990년대

화성, 광주, 양주, 포천, 계룡, 
마산 · 진해(창원시와 통합), 
제주 · 서귀포(행정시로 변경)

2000년대

세종, 당진, 여주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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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변화



읍

시 

(구) 

동

면

동 

읍

면

시 

특별자치도

읍

면

동 

구 군구 

동 

특별시 

동 

읍

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특별자치시

종로 (자치)

(자치)

(행정)

효자 한솔

조치원

전의

중문

서귀포 동래

사직

(부산) (인천) (전남)

(일반)

강화 광양

동남

시 
(강원)

평창

광양읍목천

옥곡

신방

병천

강화

교동

성산

표선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도

면

읍평창

대관령 면

(충남)

천안 시

서울은 근대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공간적 확장을 경험하였다.  

조선 시대 서울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정치 · 행정 중심인 한성부 도성 5부와  

도성의 외곽 지역인 성저 10리로 이루어진 도시였으며, 19세기 말에는  

인구가 약 20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 철도가  

부설되고 전차 노선이 건설되면서 서울의 공간적 범위는 성곽을 넘어  

확장되었다. 서울의 인구는 광복 직후 90만 명 정도였으며, 해외 동포의  

귀국으로 6 · 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170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인적 · 물적 자원이 서울 및 수도권과  

동남권 해안 지역에 집중되었고, 도시의 발전에 따라 행정 구역도 변화해

갔다. 2022년 현재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70만 명이 넘고, 행정 구역은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6개의 광역시 역시 인구와 면적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지방의 거점 도시인 광역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에서 분리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바탕 

으로 200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승격되었다.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행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며 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1944년

1949년

1936년

1914년

1963년

1911년 확장

한성부 도성 5부

한성부 성저 10리

서울특별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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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서구

강서구

부산광역시의 확장

1960 ‐ 1970년대

1980년대 확장

1990년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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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북구

동구

울주군

남구

중구

울산광역시의 확장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

추자도

북제주군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

1955년 제주시 승격

추자도

1981년 서귀포시 승격

추자도

북제주군

북제주군

남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추자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구역의 변화

제주 국제공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구역

0 10 km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조치원읍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세종 동 구역

부강면

연동면

정부 세종 청사 옥상 정원 세종 호수 공원

행정 구역 체계

도시의 발전과 
행정 구역의 변화

서울 전경

광화문 앞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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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은 1953년 7월 정전 협정 체결로 설정된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북한 지역의 전체 면적은  

123,138km²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3,516km²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2017년 현재 약 2,501만 명이고,  

인구 밀도는 남한 인구 밀도 512.6명/km²의 40% 수준인 203.1명/km²에  

그치고 있다. 북한 지역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황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 

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와 접해 있다.  

중국과의 국경선은 1,353.2km에 이르며, 신의주 - 단둥 구간의 압록강철교 등 교량을  

이용하여 도로 및 철도로 연결된다. 러시아와는 16.2km를 접하고 있으며, 나선 - 하산을  

잇는 철도로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황해북도 개성시와 장풍군, 강원도의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의 경기도 및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은 6개 도, 9개 시, 89개 군, 810개 읍 · 면이었다. 그러나 1952년 12월  

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 - 시 · 군 - 읍 · 면 - 리(동)의 4단계 행정 구역 체계에서 면을 폐지하였고, 도 

(직할시) - 시(구역) · 군 - 읍 · 리(동 · 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 구역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로는 최근 경제적 목적으로 시행한 나선시와 남포시의 특별시 승격을 들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은 1개의 직할시(평양직할시), 3개의 특별시(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 9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구역 체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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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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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주군

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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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군

나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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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부

청진부

원산부

해주부

신의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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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강원도

평양특별시

1946
도청

군청
부

특별시

북한의 행정 구역

북한 지역 개괄

통계청(2020)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2021)

123,214km2

면적

1직할시, 3특별시, 9도

주요 행정 구역

25,368,000명

인구

-4.5%

경제 성장률

205.9명/km2

인구 밀도

95.6(여자 100명당 남자 수)

남녀 성비

1.85명(2016~2020년)

합계 출산율

62.4%

도시화율

34조 9,704억 원

GNI

138만 원

1인당 GNI

북한(2020년 기준)

구분
시 · 군 · 구역 · 구 · 지구 읍 · 리 · 동 · 노동자구

시 군 구역 구 지구 읍 리 동 노동자구

평양직할시 - 2 18 - - 2 80 290 12

나선특별시 - - 2 - - - - 35 -

남포특별시 - 2 5 - - 2 50 76 7

개성특별시 1 - 2 - - - 33 31 -

평안남도 5 15 - - - 15 302 124 38

평안북도 3 22 - - - 22 423 87 44

함경남도 3 16 7 - - 16 426 165 34

함경북도 3 12 7 - - 12 242 140 51

황해남도 1 19 - - - 19 417 28 18

황해북도 2 18 - - - 18 328 51 16

강원도 2 15 - - - 15 321 61 10

자강도 3 15 - - - 15 205 70 25

양강도 2 10 - - - 10 129 33 43

합계 25 146 41 - - 146 2,956 1,191 298

북한 행정 구역 현황

통계청(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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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구

평양시 려명거리 살림집 건물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역 부근 남포시 온천군 지역의 살림집

북한의 지형

북한 지역의 인구 분포와 도시 발달은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  

지역의 지형을 보면 백두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등이, 동쪽으로  

함경산맥 등이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남부와 서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 주변에 평양평야, 재령평야,  

연백평야 등의 주요 평야 지대가 발달해 있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이러한  

평야 지대인 남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평양직할시를  

중심으로 평안남도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에 산악  

지대가 많은 북동 지역(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은  

혜산시, 청진시, 함흥시, 강계시 등 일부 도시와 동해 연안 지대를 제외 

하고는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다. 

유엔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지역의 5세 이상 이주 인구는  

총 234,8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북한의  

지역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도별로 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평양직할시와 평안남도의 이주 인구가 가장 많다. 특히  

평양직할시는 북한 지역에서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 북한  

전체 전입 인구의 28.3%, 전출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북한 지역은 총인구의 62%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 지역 도시 발달은 서부의 평양~남포와 동부의 함흥~청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최대 도시는 평양직할시이며, 그 뒤를 함경북도  

청진과 함경남도 함흥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도시는  

평양뿐이며, 50만 명 이상인 도시도 2곳에 불과하다. 도시화 과정을 살펴 

보면, 북한 지역은 광복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

하였다. 도시화율은 1953년 31%에서 1976년 56.7%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의 도시화 추세는 매우 더딘 상태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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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국경 시장)

채하

평성

사리원

수남

중앙

통일거리

곡물·식료품·의류
대량 유통 

북한 최대의
도 · 소매 상품 유통 중심지

2003년 8월
본보기로 개장한
대표적 종합 시장

평양 제2의 
종합 시장

중국 수입품
전국 유통 통로

북한 최대
도매 시장

중국 상인들에게도 매대 허용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양직할시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북한 지역의 경제는 정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로, 중앙  

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제 개발 계획이 지방 정부와 공장  

및 기업소 등의 하위 단위에서 엄격하게 집행되는 일원화된 경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 경제의 기조는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 · 농업의  

동시 발전’인데, 이 원칙은 한정된 자본과 자원으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중공업 우선 노선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은 북한은 1999년 이후 경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6년 이후 정체 

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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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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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특수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북청농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신평관광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와우도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라선경제무역지대

강령국제특색시범구

진도수출가공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남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중앙급 경제특구

중앙급 경제개발구

지방급 경제개발구

구분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라선
경제무역지대

김정은 시대 경제특구

김정일 시대 경제특구김일성 시대 경제특구

경제특구 정책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었으며 그 대상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

되었다. 경제개발구는 중앙급과 지방급 개발구 

와 함께 공업, 농업, 관광, 수출 가공, 첨단  

기술 등의 분야로 특화하여 개발 중이며, 기존의  

경제특구를 포함해 총 27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지정하였다.

북한의 대표적 종합 시장

통일연구원(2016) 평양 통일거리 시장

개성공업지구 전경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8)

통일부(2014)

북한 주민의 의류 구입 경로
(단위: %, 2017)

구분 비율

시장(또는 장마당) 88.4

국영상점 0.8

직매점 0.0

백화점 3.1

외국에서 직접 구입 7.8

도
공식

시장 수

평양직할시 30

나선특별시 4

남포특별시 21

평안남도 65

평안북도 51

함경남도 48

함경북도 46

황해남도 34

황해북도 34

강원도 29

자강도 24

양강도 18

합계 404

2021년 기준 산업별 종사 인구를 보면, 서비스업 32.9%, 농림어업  

23.8%, 제조업 18.3%, 광업 10.0% 순이다. 2008년 기준 산업별 종사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곡창 지대인 황해남·북도는 1차 산업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탄전과 북한의 주요 산업 시설이 입지한  

평안남도는 2차 산업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점차 대외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1년 최초로 나진·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도입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치에 힘썼으며, 2002년 신의주행정특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리지구 등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발표하였다. 2010년대에는  

나진·선봉경제특구를 특별시로 승격시켰고, 압록강에 위치한 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 개발 및 관리하겠다고 선포하였으며,  

신의주를 새로운 특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우리 국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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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70년대 들어 양국 적십자사 간 물자 교류 논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산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개성 공단 개발 사업 등 남북 간 경제 협력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진전은 이산가족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2007년에는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산업은 중단되었으며, 2016년

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 도발이 심화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다.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는 2018년에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 회담이 이어지며 점차 회복되었다. 특히 체육, 학술,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와 남북 간 정세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남북  

관계도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 국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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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남북한 교역 및 경제 협력 연혁

남북 사회 문화 교류

2003. 06. 30.

개성 공단 착공식 개최

2002. 09. 18.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2000. 10. ~ 2001. 03.

대북 식량 차관 최초 실시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

2000. 06. 13. ~ 15.

2000 남북 정상 회담 개최(평양)

1999. 06. 08. ~ 22.

당국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 
최초 실시(11.05만 톤)

1998. 11. 18.

금강산 관광 시작

1995. 06. ~ 1995. 10.

대북 식량 지원 15만 톤 실시

2003. 08. 20.

남북 4대 경협(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상사 분쟁 해결 절차, 청산 결재) 합의서 발효

2004. 03. 05.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채택

2007. 10. 02.  ~ 04.

2007 남북 정상 회담 개최(평양)

2008. 07. 1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07.11.)으로 관광 중단

2010. 10. ~ 11.

북한 수해 지원
(쌀, 시멘트, 컵라면 등)

2013. 11. 13.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한·러 사업자 간 MOU 체결

2015. 10. 13. ~ 11. 15.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특별 전시회(서울·개성)

2016. 02. 10.

북한의 핵 실험(01.0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02.07)로 
개성 공단 전면 중단

2018. 04. 27.

2018 남북 정상 회담 개최(판문점)

2018. 09. 18. ~ 09. 20.

2018 남북 정상 회담 개최(평양)

2018. 12. 26.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1971. 09. ~ 1973. 07.

남북 적십자 예비 회담(총 25차) 및 본 회담(총 7차)

1984. 09. ~ 1984. 10.

북한, 우리측 수해 물자 지원

1984. 11. ~ 1985. 11.

남북 경제 회담(총 5차)

1988. 07. 07.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발표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1994. 11. 08.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제1차) 발표

1990. 08. 01.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 협력 기금법」 제정

10·4 남북 공동 선언(2007)6·15 남북 공동 선언(2000) 판문점 선언(2018) 9월 평양 공동 선언(2018)

분야별 남북 회담 개최 현황(1971 - 2018)

통일부(2019)

(단위: 회)

정치
272

군사
53

경제
137

인도
155

사회 문화
62

남북 교역액 추이

남북 정상 회담

통일부(2018)

(백만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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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 소떼 방북(1998)

남북 문화유산 정책 포럼 출범(2019)

남북한 공동 발굴단 만월대 발굴(2007)

이산가족 상봉 행사(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2018)

남북 평화 예술단 합동 공연(2018)

통일부(2021)

개성 공단 사업 교역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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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2021)

금강산과 개성 관광객 추이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의 근로자


